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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대 

김세중 선임연구원

 버냉키 연준 의장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침체,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함.

 버냉키 연준 의장은 10월 4일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고 있으며, 연준

은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경제전망기관인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으며, 주요 지표들이 연착륙보다는 완연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함.

 민간 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약화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아직은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한편, 10월 4일 골드만삭스는 2012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5%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9%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골드만삭스는 유로지역 수출 둔화, 금융시장 기능 약화 등으로 2012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이 0.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9.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 수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럽 재정위기 확산이 높은 실업률로 취약해진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경기가 거의 저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과 폭은 상

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소비자들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개인부채를 정리하고 지출을 줄여왔기 때문

에 심각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Reuters, 10/5)




